
생명의     말씀

우물가의 두 사람

위례성모승천성당은 2017년 2월 문정동성당 위례공소로 시작하여 2017년 8월 문정동성당에서 분가하여 설립되었

습니다. 2018년 4월 신자 투표를 거쳐 지하 4층, 지상 4층의 성전 설계도가 확정되었으며, 2019년 3월 기공식을 시작

으로 2020년 10월 성전 봉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지생태수변공원 안에 건축되는 성전의 외관은 배 모양이며 

흰색 벽돌, 하얀 종탑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하느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함을 갖춘 성전으로 완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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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목마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과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물 한 모금 청하는 예수님께 여인

은 꽤나 퉁명스럽습니다.

사실 태양이 작열하는 중동 지역의 한낮은 물 길으러 가

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일부러 사람이 없을 때를 골라 

우물에 간 여인에겐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에겐 다섯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실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길을 몰라 헤

매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섯 남편을 만났지만 

여전히 한낮에 물을 길으러 나서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

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물’이란 말씀에 이제까지 퉁명스럽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야

무지게 청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이 남자 저 남자 옮겨

다니며 행복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고, 수군대는 사람들

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를 찾지 않아도 되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언자적 면모를 본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

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결국 자

신의 갈증을 가시게 할 분은 하느님뿐이란 걸 여인도 잘 알

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설

파하시는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물동

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여인의 흥분과 설렘은 “그물을 버

리고”(마태 4,20)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닮았

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어부에게 그물이 필요 없듯, ‘영

원한 생명의 물’을 얻은 여인도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달려간 여인은 외쳤습니다. “와

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렇게 예

수님을 만난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

자이심을” 알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낮에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인은 내면에서 샘솟는 ‘생수’를 

얻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고을 사람들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목

마름을 가지고 살까요?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어디서 

물을 구하려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

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허락하시길 빕니다. 또한 이 큰 위기에 맞서 헌신하신 분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요한 4,34 참조)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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